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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일초일초 내 

주님을 바라보아야 죄를 지으려야 지

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내 주님을 바라

보고 일초일초 고도로 사모하는 가운

데 계속된 사모함이, 그 사모하는 층이 

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올

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

아무리 기고 난다 해도 한꺼번에 2단계 

사모하는 층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

니다.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1

단계를 거쳐서 2단계의 사모하는 층에 

들어가며, 3단계의 사모하는 층에 들어

가야 그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질 수가 

없는 단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. 계속

된 그 사모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나가

게 되면 그 사모하는 생각이 끊어지려

야 끊어질 수 없는 그 층에 올라가는 것

이 바로 3단계에 접어 들어가는 것입니

다. 

‘고도로 사모하라’ 하는 말씀을 여러

분들이 들었거니와 그 사모하는 것을 

해 보지도 않는고로 1단계의 사모하는 

층도 들어가지 못한고로 아무리 하려

고 해도 금새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

고,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, 마귀한데 

사로잡히는 것입니다. 계속해서 사모

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서 1단계의 사

모하는 층을 지나면 2단계의 사모하는 

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말로는 

형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

1단계 완성의 사모하는 층은 바로 눈

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

런고로 2단계에 접어들면 시간 시간 눈

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눈물이 그

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. 너무너무 사모

하고 사모하는고로 꿈 중에도 사모하

는 것입니다. 꿈 중에도 사모하는 층에 

들어가는 것이 2단계에 접어들어가는 

것이요, 그 사모하는 층이 어제보다 오

늘이 부족하면 여지없이 자유율법에 

걸리는 것입니다. 사모하는 층이 고도

로 올라가게 되어 적어도 1년 이상 사

모하고 사모하여 이제 비로소 2단계, 3

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

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

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. 

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소유하게 
하는 방법은 고도로 사모하는 것밖
에는 없다 
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

영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고로, 하

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소유하게 

하는 그 방법은 고도로 사모하는 것밖

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

렸던 것입니다. 조금 사모하다가 어떤 

사람과 부딪히면 그새 사모하는 생각

을 잊어버리고,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

되고,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, 다른 

일을 생각하게 되는 정도는 영적으로 

배밀이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앉아 

있는 단계도 못되고 배밀이하는 영의 

단계인고로 그는 아무리 앉혀봐도 쓰

러지고 앉혀놔도 또 쓰러지는 뭉크러

진 심령상태인고로 그는 구원과는 상

관이 없는 것입니다. 

온전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층이 

고도로 올라가서 3단계 정도 올라가면 

말을 하면서도 사모해지고, 일을 하면

서도 사모해지고, 무슨 일을 해도, 설교

를 하면서도 사모해지는 그 층에 들어

와 있는고로 그 누가 그 마음을 뺏어갈 

자가 없는 것입니다. 

이긴자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

사로잡힌 바 된 자가 이긴자이지, 이긴

자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

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락날락하는 

정도면 이긴자가 아닌 것입니다. 완전

히 고도로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나아

가게 되면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. 

이제 누가 와서 쥐어박아도 섭섭한 생

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고

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비결, 

마귀가 틈을 타려야 탈 수 없는 비결은 

고도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3

단계에서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는 그 

사모하는 마음을 해본 자가 아니면 그 

누구도 이것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. 

여러분들이 시간 시간 “초초로 바라

보시라요, 초초로 주님을 바라보시라

요” 안찰을 하시면서도 하셨던 그 말씀

을 들었던 것입니다. 단에 서시면 당신

을 “바라보시라요” 이와 같이 말씀을 

하실 때마다 이사람 귀에는 바라보지 

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으로, 지상 명

령으로 들려졌던 것입니다. 또한 바라

보시라고 하면서 설교 가운데 “고도로 

사모하라”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

람 귀에는 사모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

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으로, 바라보지 

않으면 여지없이 지옥 자식으로 들렸

던 것입니다. 

그런고로 일초일초 바라보고 일초일

초 고도로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나가

는고로 그 사모하는 층이 1단계에서 2

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눈물이 쏟

아지는 것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, 감개

무량한 마음이 용솟음치는고로 눈물

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층인 것입니

다. 그 층에 들어가게 되면 옆에서 누가 

“여보세요”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

깊이깊이 그 마음의 초점이 고도로 하

나님의 보좌에 꽂혀있는고로 그 마음

을 그 누가 뺏어갈 자가 없는 단계인 것

입니다. 

온전히 맡긴 바 되고 주장함을 받은 
자라야 고도로 사모하게 돼 
진실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, 

하늘의 사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

자라면, 하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

자라면 고도로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

는 것입니다. 이제 육적(肉的)으로 연애

를 하는 사람도 서로 사모하거늘 하나

님의 영을 받는 데는 하나님을 고도로 

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고로 고

도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되면, 계속

해서 그 영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단

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

니다. 

고도로 사모하는 자는 온전히 맡긴 

바가 된고로 온전히 사로잡힌 자, 온전

히 주장함을 받는 자가 된고로 고도로 

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고로 고

도로 사모한다는 말이 온전히 맡긴다는 

말이 되는 것이요, 온전히 맡긴다는 말

이 온전히 고도로 사모한다는 말이 되

는 것입니다.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긴 

바 된, 온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

가 된, 온전히 하나님에게 주장함을 받

는 은혜자가 되어야 죄와 상관이 없는 

자가 되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

다. 

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
보이도다 
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구원과 상관

이 없으며,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

지 않으면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

니다.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은, 

천국에 들어가는 길은, 하나님의 나라

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

야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된 자격을 

가져야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빛

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

지 않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

니다. 

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

품어야 되는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

에는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었지만 

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

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는 

것입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

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는 이긴자

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

는 것입니다. 어디에서든지 바라보면 

들어오는 것입니다. 

어디에서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들어

오는고로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는 없

고 마지막 완성자 ‘이긴자’ 속에 하나님

의 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. 이기신 영

을 받아야 나를 이기고 마귀를, 세상을, 

우주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

기신 영을 받기 전에는 나를 이길 수 없

고, 마귀를 이길 수 없고, 세상을 이길 

수도, 우주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. 

이 세상과 우주, 온 세상의 마귀를 이

겨야 영생이지 하나만 이겨서는 영생

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런고로 이긴자

는 우주의 마귀를 이긴 자요 전지전능

자이신 것입니다. 그런고로 조금 은혜

를 받고 흉내를 내는 자들이 있는고로 

항상 티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

다. 그 사모하는 층이 1단계에도 들어

가지 못한 자들이 아는 척하고 까부는 

것입니다. 사모하는 층은 10단계가 아

니요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입니다. 그

런고로 마귀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 

다. 

흉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

늘날 앞선 이긴자, 완성자는 그 전에는 

뛰었으나 이제는 날으는 것입니다. 걷

는 자는 나는 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

것입니다. 일초 동안에 수십억만 배, 무

량대수 곱하기 무량대수 배로 계속해

서 상승되고 있는고로 마귀는 따라올 

수가 없는 것입니다. 아무리 모방력을 

가지고 있는 마귀지만 이제는 이긴자

의 영은 고도로 급속도로 날으는 영인

고로 이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

다. 이제는 칼을 뽑으면 끝장인 것입니

다. 

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람 하나를 

키우는 데 육천 년이 걸린 것입니다.  

 메시아(מִָׁ ש יַח, Messiah)  조희성님

항상  고도로  주님을  사모하라 
1단계 완성의 사모하는 층은 
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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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긴자 나의 구주삼고
 


